
독자 
소리함

12월호를 읽고 보내주신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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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중한 의견입니다.

독자의 
소리

차형모
(일산서구	일산동)

행사리뷰	중	‘2022	고양	창업페스티벌’은	창업에	관심	있는	분들께	

많은	도움이	될	것	같습니다.	고양시에	있는	백년가게	또는	전통	맛

집	등	소개해	주시면	더욱	좋은	고양	소식지가	될	것	같습니다.

박정일
(덕양구	화정동) ‘고양툰’이	참	좋았습니다.	잘	알지	못했던	정보를	만화로	쉽게	접할	

수	있어서	도움이	되었습니다.

임성우
(덕양구	화정동) 다양한	행사와	즐길거리	등의	정보들을	한눈에	볼	수	있어서	좋

았습니다.	앞으로도	좋은	내용의	고양소식을	기대하겠습니다.	

감사합니다.

박철수
(의정부시	신곡동) ‘고양핫스폿’	<꼬꼬	체험관>	콘텐츠를	유익하게	읽었습니다.	추

운	겨울이	되면서	자녀들과	함께	어디를	가서	좋은	체험과	추억

을	만들까	고민했는데	내	고향	고양특례시에	이렇게	훌륭한	체

험관이	있다니	정말	꿈만	같네요.	게다가	오감체험,	감성여행,	

동물들과	함께	하는	교감형	생태	동물원이라니	지금	당장	달려

가고	싶네요.	돌아오는	주말에는	자녀들과	<꼬꼬체험관>을	찾

아	뜻깊은	시간을	보내렵니다.

이종목
(일산동구	마두동) 고양	소식지에는	청년들에게	유익한	정보가	있어서	좋습니다.	또한	

‘건강돋보기’를	통해	건강을	챙기게	되었고	금연을	다짐하는	계기가	

되었습니다.

※  엽서 설문 참여 당첨자	: 	김수나(일산동구	풍동),	임흥재(일산서구	일산동),		

배병인(일산동구	백석동),	장동준(일산서구	탄현동)

‘생활이’ 꽃피다 ㅣ	독자문예마당

오늘은 아름답고 고요한 아침이

나에게 말을 걸어오니

잠시 산책을 나가며

멀리 떠나있는

딸의 빈방을 들여다 봅니다

여섯 살 딸이

작고 앙증맞은 손으로

바이올린을 켜고 있습니다

하얀 아침빛이

내 얼굴에 가만히

내려 앉습니다

그 곁에서 추억의 긴 그림자가

내 눈가에 습기를 차게 합니다

그리고 누군가

빛나는 아침 햇살 사이로

나를 불러내어

딸의 아름다운

바이올린 선율 속으로

불러 들입니다

아직 내 눈가에는

차가운 습기만 가득 차오르는데.

글. 김보승(일산서구	대화동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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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QR코드를 휴대폰으로 스캔하여 생생하고 다양한 소식이 가득한 고양특례시의 이야기를 만나보세요!

고양시와 소통해요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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